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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ppropriate drug information is essential in pharmaceutical care practice. In recent years, educating patients with

their prescription and drug therapy is becoming an increasingly important aspect of health care. Appropriate drug infor-

mation has been shown to improve patients’ adherence to their medication and the results of pharmacotherap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study patients’ sources of drug information and their preferences in Korea. This study was a 11-ques-

tionnaire survey conducted from February 8, 2010 to February 25, 2010. Major sources of drug information used by respon-

dents, proportions of respondents who received drug information on administration, dosage, indication, or warnings and

precautions, sources of drug information which patients prefer, and the reasons of their preferences were studied. Of the

303 respondents, the most common sources of drug information were pharmacists (29.7%), doctors (23.8%), and the Inter-

net (17.2%).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according to sources of drug information in proportions of respondents who

received drug information on administration, dosage, indication, or warnings and precautions. Patients preferred pharmacists

as a drug information source the most (38.9%), and the reasons were reliability (72.0%) and easy to use (28.0%).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further studies should be conducted to establish the best way to provide appropriate drug infor-

mation for patients and improve the results of pharmacothera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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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에게 적절한 의약품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약료의 실현에

있어 중요한 요소이다. 최근 미국에서도 환자들이 처방받은 처

방전과 약물요법, 그리고 처방약물의 올바른 복용법에 대한 환

자 교육의 중요성이 점차 크게 부각되고 있다.1)

의약품 정보는 환자들이 병원이나 약국 방문 시 의사나 약사

등의 보건의료전문인으로부터 얻을 수 있다. 환자들이 의약품 정

보를 얻는 경로는 보건의료전문가 이외에도 잡지나 텔레비전, 인

터넷, 의약품 설명서, 친인척 또는 지인 등 여러 가지가 있다. 이

처럼 다양한 경로를 통해 취득한 의약품 정보는 그 범위 및 질

적 차이가 크다. 취득한 정보의 양은 많더라도 정작 필요한 정보

는 없을 수 있으며 신뢰할 수 없는 정보일 수도 있다. 또는 정보

자체가 매우 제한되어 있어 환자가 의약품을 사용하는 데 도움

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환자들은 유용한 의약품 정보

취득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2)

과거에는 많은 환자들의 의약품 정보 취득 욕구가 저조하였으

며 보건의료전문가가 지시하는 대로 의약품을 복용할 뿐이었다.

그러나 사회가 점차 발전함에 따라 환자들은 본인이 복용하고 있

는 약물이 무엇이며 내 신체에 어떤 작용을 하는지 알고자 하는

욕구가 강해지고 있다.3)

한편 적절한 의약품 정보를 취득한 환자들은 의약품 복약 순

응도와 약물요법 결과가 그렇지 않은 환자들에 비해 월등히 향

상된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다.4,5) 의약품 복약 순응도가 낮은 경

우에는 질환 재발 위험성 증가, 치료 비용 상승 등으로 인하여

결국 환자가 현재 받고 있는 약물요법이 실패할 가능성이 커지

므로 환자에게 적절한 의약품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환자의 약물요법 결과를 향상시켜 준다.6,7)

현재 국내에는 많은 종류의 의약품 정보원이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환자들이 의약품 정보를 취득하기 위하여 어떤 정보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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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사용하며 선호하는 정보원은 무엇인지에 대한 연구가 전무

한 실정이다. 이와 같은 현재 상황에서 국내 환자들이 주로 사용

하는 의약품 정보원의 종류와 선호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국내 환자들의 의약품 정보원 사용 실태를 파악하여, 이를 기반

으로 향후 환자들에게 보다 유용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의약품 정

보 제공 방안을 마련한다면 장기적으로 환자의 약물요법 결과 향

상에 크게 기여하리라 사료된다.

연구 방법

조사 대상 및 기간

본 연구는 서울시에 위치한 약국 5군데를 선정하여 약국을 방

문한 성인 환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다. 약국 선정은 연

구자로부터 설문조사 방법에 대하여 교육받은 5명의 약사들이

근무하는 각각의 약국을 대상으로 하였다. 본인 복용 목적으로

전문의약품이나 일반의약품을 구매하는 성인 환자들에게 설문조

사 내용에 대해 설명을 한 후 조사를 수락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자기기입식으로 설문지를 작성토록 하였다. 대상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설문조사자가 충분히 설문내용을 대상자에 설명한 후

설문지 작성을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2010년 2월 8일부터 2010

년 2월 25일까지 실시하였다.

조사 내용 및 분석 방법

지역약국을 방문한 성인 환자들의 의약품 정보원과 선호도를

알아보기 위해 총 11문항의 설문지를 작성하였다. 본 연구에 사

용한 설문지는 연구자가 본 연구를 위하여 개발하였다.

설문 문항은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의약품 정보원', '의

약품 정보 항목', '의약품 정보원 선호도'의 4개 항목으로 구분되

며 각각 4개, 1개, 4개, 2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항목은 응답자의 성별, 연령, 최

종학력, 자가평가 건강상태에 대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의

약품 정보원' 항목은 주로 사용하는 의약품 정보원을 묻는 문항

이 있다. '의약품 정보 항목'에서는 제공받은 의약품 정보 항목에

복용법, 복용량, 효능효과, 사용상의 주의사항(부작용, 병용금기,

상호작용, 연령금기, 임부금기 등)이 각각 포함되는지 묻는 문항

으로 구성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의약품 정보원 선호도'에서는

환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의약품 정보원을 묻는 문항과 해당 의

약품 정보원을 선호하는 이유를 묻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모든 문항은 폐쇄형 질문이었으며, 선호하는 의약품 정보원을 선

택한 이유를 묻는 문항만 선택할 수 있는 답변으로 '기타' 항목

이 있어 개방형으로 서술할 수 있도록 하였다.

분석 방법은 우선 설문 응답자의 성별과 연령 등 인구사회학

적 특성과 환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의약품 정보원과 선호도 관

련 문항들에 대한 응답 결과를 빈도분석하여 백분율로 표시하였

다. 또한 성별, 연령, 최종학력 및 자가평가 건강상태에 따라 주

로 사용하는 의약품 정보원과 선호도 관련 문항들에 대한 응답

결과 분포들이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지 카이제곱검정을 실시하

였다. 주로 사용하는 의약품 정보원에 따라 제공받은 의약품 정

보 항목 관련 문항들에 대한 응답 결과 분포가 유의한 차이를 보

이는지, 그리고 선호하는 의약품 정보원에 따라 해당 의약품 정

보원을 선택한 이유를 묻는 문항에 대한 응답 결과 분포가 유의

한 차이를 보이는지 역시 카이제곱검정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

의 통계적 분석을 위하여 SPSS 12.0과 Microsoft EXCEL을 사

용하였다.

연구 결과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설문지는 총 303부가 회수되었으며 5군데 약국에서 각각

53(17.5%), 60(19.8%), 60(19.8%), 63(20.8%), 67(22.1%)부가

회수되어 약국 간 연구 대상자 수는 대체적으로 균등한 분포를

이루고 있었다. 설문지를 63부 회수한 약국은 대로변 상권에 위

치한 약국이었으며 그 외 4군데 약국은 모두 아파트 단지 인근

에 위치한 약국이었다.

총 303명의 연구 대상자 중 남성이 125명(41.3%), 여성이 176

명(58.1%), 무응답이 2명(0.7%)이었다. 연령은 20대 응답자가 56

명(18.5%), 30대 응답자가 71명(23.4%), 40대 응답자가 91명

(30.0%), 50대 응답자가 55명(18.2%), 60대 이상 응답자가 28명

Table I −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patients

Parameter
Frequency

(n)
Percentage

(%)

Gender

Male 125 41.3

Female 176 58.1

No response 2 0.7

Total 303 100.0

Age

20s 56 18.5

30s 71 23.4

40s 91 30.0

50s 55 18.2

Over 60 28 9.2

No response 2 0.7

Total 303 100.0

Education

High school level 98 32.3

University level 175 57.8

Graduate school level 28 9.2

No response 2 0.7

Total 303 100.0

Self-perception
of health

Good  95 31.4

Fair 188 62.0

Poor 19 6.3

No response 1 0.3

Total 30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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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무응답이 2명(0.7%)이었다. 최종학력은 고등학교 졸업이

98명(32.3%), 대학교 졸업이 175명(57.8%), 대학원 졸업이 28명

(9.2%), 무응답이 2명(0.7%)이었다. 자가평가 건강상태는 '좋다'

라고 응답한 환자가 95명(31.4%), '보통'이 188명(62.0%), '나쁘

다'가 19명(6.3%), 무응답이 1명(0.3%)이었다(Table I).

의약품 정보원

총 303명의 연구 대상자 중 의약품 정보를 주로 약사로부터

얻는다고 응답한 경우가 90명(29.7%)으로 가장 많았다. 의사가

의약품 정보원인 경우는 72명(23.8%)이었으며 인터넷을 사용하

는 경우가 52명(17.2%)이었다. 텔레비전은 29명(9.6%), 잡지 또

는 신문은 23명(7.6%), 친인척 또는 지인은 21명(6.9%), 의약품

설명서는 14명(4.6%), 간호사는 2명(0.7%)이었다(Fig. 1). 성별과

최종학력에 따라 주로 사용하는 의약품 정보원에 차이가 있는지

교차분석(유의확률 <0.05) 결과 유의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

타났다. 반면에 연령에 따라 교차분석(유의확률 <0.05) 결과 주

로 사용하는 의약품 정보원에 유의한 차이(검정통계량=44.656)

가 있었다. 20대는 주로 사용하는 의약품 정보원이 의사라고 응

답한 경우가 20명(35.7%)으로 가장 많았으며, 20대를 제외한 모

든 연령대에서는 약사라고 응답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 인터넷

이라고 응답한 경우는 20대가 17명(30.4%), 30대가 15명(21.1%),

40대가 12명(13.2%), 50대가 7명(12.7%), 60세 이상 1명(3.6%)

으로 연령대가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였다(Table II).

의약품 정보 항목

개별 환자들이 선택한 의약품 정보원에서 의약품의 복용법에

대한 정보를 얻었다고 응답한 환자는 총 연구 대상자 303명 중

230명(75.9%)이었고 73명(24.1%)은 복용법에 대한 정보를 얻지

못했다고 응답하였다. 복용량에 대한 정보를 얻었다고 응답한 환

자는 221명(73.0%)이었고 81명(26.7%)은 복용량 정보를 얻지 못

하였으며 1명(0.3%)은 무응답이었다. 263명(86.8%)은 효능효과

에 대한 정보를 얻었으며 40명(13.2%)은 얻지 못하였다. 사용상

의 주의사항(부작용, 병용금기, 상호작용, 연령금기, 임부금기 등)

정보를 얻은 환자는 188명(62.0%)이었고 114명(37.6%)은 얻지

못하였으며 1명(0.3%)은 무응답이었다. Table III 부터 Table VI

까지는 선택한 의약품 정보원에 따라 의약품의 복용법, 복용량,

효능효과, 사용상의 주의사항 정보 취득 정도가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음을 보여준다. 의사가 의약품 정보원인 경우 62명

(86.1%), 약사인 경우 80명(88.9%), 간호사 2명(100.0%), 인터넷

38명(73.1%), 잡지 또는 신문 8명(34.8%), 텔레비전 12명(41.4%),

의약품 설명서 14명(100.0%), 친인척 또는 지인 14명(66.7%)이Fig. 1 − Patients' sources of drug information.

Table II − Sources of drug information according to age groups

Age

Sources of drug information

Total χ
2 (p)

Doctors Pharmacists Nurses Internet
Newspapers,

magazines
Television

Package
insert

Relatives,
friends

20s
20 11 1 17 0 4 2 1 56

44.656*

35.70% 19.60% 1.80% 30.40% 0.00% 7.10% 3.60% 1.80% 100.00%

30s
15 19 1 15 3 7 3 8 71

21.10% 26.80% 1.40% 21.10% 4.20% 9.90% 4.20% 11.30% 100.00%

40s
20 28 0 12 11 9 7 4 91

22.00% 30.80% 0.00% 13.20% 12.10% 9.90% 7.70% 4.40% 100.00%

50s
9 22 0 7 7 5 1 4 55

16.40% 40.00% 0.00% 12.70% 12.70% 9.10% 1.80% 7.30% 100.00%

Over 60
7 10 0 1 1 4 1 4 28

25.00% 35.70% 0.00% 3.60% 3.60% 14.30% 3.60% 14.30% 100.00%

Total
71 90 2 52 22 29 14 21 301

23.60% 29.90% 0.70% 17.30% 7.30% 9.60% 4.70% 7.00% 100.00%

*: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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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III − Proportion of respondents who received drug information

on administration according to sources of drug infor-

mation

Sources
of drug

information

Did you get drug information
on administration? Total

χ
2

(p)
Yes No

Doctors
62 10 72

58.854***

86.10% 13.90% 100.00%

Pharmacists
80 10 90

88.90% 11.10% 100.00%

Nurses
2 0 2

100.00% 0.00% 100.00%

Internet
38 14 52

73.10% 26.90% 100.00%

Newspapers,
magazines

8 15 23

34.80% 65.20% 100.00%

Television
12 17 29

41.40% 58.60% 100.00%

Package
insert

14 0 14

100.00% 0.00% 100.00%

Relatives,
friends

14 7 21

66.70% 33.30% 100.00%

Total
230 73 303

75.90% 24.10% 100.00%

***: p<0.001

Table IV − Proportion of respondents who received drug infor-

mation on dosage according to sources of drug infor-

mation

Sources
of drug

information

Did you get drug information
on dosage? Total

χ
2

(p)
Yes No

Doctors
60 11 71

64.367***

84.50% 15.50% 100.00%

Pharmacists
81 9 90

90.00% 10.00% 100.00%

Nurses
2 0 2

100.00% 0.00% 100.00%

Internet
33 19 52

63.50% 36.50% 100.00%

Newspapers,
magazines

8 15 23

34.80% 65.20% 100.00%

Television
11 18 29

37.90% 62.10% 100.00%

Package
insert

14 0 14

100.00% 0.00% 100.00%

Relatives,
friends

12 9 21

57.10% 42.90% 100.00%

Total
221 81 302

73.20% 26.80% 100.00%

***: p<0.001

Table V − Proportion of respondents who received drug information

on indication according to sources of drug information

Sources
of drug

information

Did you get drug information
on indication? Total

χ
2

(p)
Yes No

Doctors
64 8 72

15.177*

88.90% 11.10% 100.00%

Pharmacists
77 13 90

85.60% 14.40% 100.00%

Nurses
2 0 2

100.00% 0.00% 100.00%

Internet
47 5 52

90.40% 9.60% 100.00%

Newspapers,
magazines

17 6 23

73.90% 26.10% 100.00%

Television
21 8 29

72.40% 27.60% 100.00%

Package
insert

14 0 14

100.00% 0.00% 100.00%

Relatives,
friends

21 0 21

100.00% 0.00% 100.00%

Total
263 40 303

86.80% 13.20% 100.00%

*: p<0.05

Table VI − Proportion of respondents who received drug information

on warnings and precautions according to sources of

drug information

Sources
of drug

information

Did you get drug information
on warnings and precautions? Total

χ
2

(p)
Yes No

Doctors
55 16 71

39.489***

77.50% 22.50% 100.00%

Pharmacists
65 25 90

72.20% 27.80% 100.00%

Nurses
1 1 2

50.00% 50.00% 100.00%

Internet
27 25 52

51.90% 48.10% 100.00%

Newspapers,
magazines

9 14 23

39.10% 60.90% 100.00%

Television
9 20 29

31.00% 69.00% 100.00%

Package
insert

13 1 14

92.90% 7.10% 100.00%

Relatives,
friends

9 12 21

42.90% 57.10% 100.00%

Total
188 114 302

62.30% 37.70% 100.00%

***: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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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복용법 정보를 취득하였다. 의약품 복용량 정보를 취득

한 비율도 의사, 약사, 간호사, 의약품 설명서의 경우 높게 나타

났다. 의약품 효능효과 정보를 취득한 환자는 의약품 정보원이

의사인 경우 64명(88.9%), 약사 77명(85.6%), 간호사 2명

(100.0%), 인터넷 47명(90.4%), 잡지 또는 신문 17명(73.9%), 텔

레비전 21명(72.4%), 의약품 설명서 14명(100.0%), 친인척 또는

지인 21명(100.0%)이었다. 의사가 의약품 정보원인 경우 55명

(77.5%), 약사인 경우 65명(72.2%), 간호사 1명(50.0%), 인터넷

27명(51.9%), 잡지 또는 신문 9명(39.1%), 텔레비전 9명(31.0%),

의약품 설명서 13명(92.9%), 친인척 또는 지인 9명(42.9%)이 의

약품의 사용상의 주의사항 정보를 취득하였다.

의약품 정보원 선호도

총 303명의 연구 대상자 중 118명(38.9%)이 약사에게 의약품

정보를 얻기를 가장 원한다고 응답하였다. 82명(27.1%)은 의사,

5명(1.7%)은 간호사, 46명(15.2%)는 인터넷, 8명(2.6%)은 잡지

또는 신문, 14명(4.6%)은 텔레비전, 27명(8.9%)은 의약품 설명서,

3명(1.0%)은 친인척 또는 지인을 가장 선호하는 의약품 정보원

으로 선택하였다(Fig. 2). 성별, 연령, 최종학력 및 자가평가 건강

상태에 따라 선호하는 의약품 정보원에는 유의한 차이(유의확률

<0.05)가 없었으며, 선호하는 의약품 정보원에 따라 해당 의약

품 정보원을 선택한 이유에는 유의한 차이(유의확률 <0.001)가

있었다. 의사를 선호하는 의약품 정보원으로 선택한 경우(80명)

그 이유는 정보의 신뢰성이 72명(90.0%), 정보 취득의 편리함이

5명(6.3%)이었다. 약사를 선택한 경우(118명)에는 정보의 신뢰성

이 85명(72.0%), 정보 취득의 편리함이 33명(28.0%)이었고, 인

터넷을 선택한 경우(46명)에는 정보의 신뢰성이 4명(8.7%), 정보

취득의 편리함이 39명(84.8%)이었다(Table VII).

고찰 및 결론

전통적으로 환자들의 의약품 정보 취득은 주로 의사나 약사

Fig. 2 − Patients' preferences of drug information sources.

Table VII − Reasons why patients prefer the specific sources of drug information

Sources of drug information
which patients prefer

Reasons why patients prefer the specific sources of drug information
Total

χ
2

(p)Reliability Easy to use Etcetera

Doctors
72 5 3 80

109.099***

90.00% 6.30% 3.80% 100.00%

Pharmacists
85 33 0 118

72.00% 28.00% 0.00% 100.00%

Nurses
4 1 0 5

80.00% 20.00% 0.00% 100.00%

Internet
4 39 3 46

8.70% 84.80% 6.50% 100.00%

Newspapers, magazines
3 5 0 8

37.50% 62.50% 0.00% 100.00%

Television
3 10 1 14

21.40% 71.40% 7.10% 100.00%

Package insert
12 14 1 27

44.40% 51.90% 3.70% 100.00%

Relatives, friends
1 2 0 3

33.30% 66.70% 0.00% 100.00%

Total
184 109 8 301

61.10% 36.20% 2.70% 100.00%

***: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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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보건의료전문인이 환자에게 일방적으로 지식을 전달하는 방

식으로 행해져왔다. 그러나 최근 점차 많은 환자들이 수동적으

로 의약품 정보를 전달받기 보다는 능동적으로 의약품 정보를 취

득하기 위해 여러 의약품 정보원을 찾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 결과 환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의약품 정보원으로 의사

(23.8%)와 약사(29.7%)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지만

인터넷(17.2%) 또한 그 뒤를 이어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은 최근 환자들의 높은 의약품 정보 취득 욕구를 나타낸다.

연령대가 낮을수록 인터넷을 의약품 정보원으로 사용하는 비율

이 높았으며 20대는 30.4%에 달하였다. 연령대가 높은 환자들에

비하여 젊은 환자들은 인터넷을 보건의료전문인 또는 의약품 설

명서 등에 비해 사용하기 쉬운 의약품 정보원으로 인식할 수 있

다.8) 그러나 인터넷으로부터 취득한 의약품 정보는 질적 편차가

크며, 환자들이 의약품 정보의 신뢰성을 평가하기 어려운 경우

가 많다.9)

의사와 약사, 의약품 설명서는 높은 비율로 모든 의약품 정보

항목을 제공하였으나 다른 의약품 정보원들은 그렇지 못한 경우

가 많았다. 잡지나 신문, 또는 텔레비전이 의약품 정보원인 경우

의약품 복용법, 복용량, 사용상의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취득

한 비율은 30~40%대 이었으나, 효능효과는 70%대로 상대적으

로 높은 비율이었다. 일반적으로 의약품 대중 광고에는 복용법,

복용량, 사용상의 주의사항 보다 효능효과를 두드러지게 광고하

기 마련인데 잡지나 신문, 또는 텔레비전이 의약품 대중 광고 매

체로써 큰 비중을 차지하므로 위와 같은 결과가 나온 것으로 사

료된다.

본 연구 결과 환자들은 보건의료전문인을 가장 신뢰성 있는

의약품 정보원으로 인식하고 있었는데, 이는 호주의 연구 결과

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다.10) 단, 호주의 연구는 의약품 정보원

대신 의료 정보원을 연구했다는 것이 본 연구와의 차이점이다.

호주의 연구 결과 의사(49%)와 약사(23%)가 환자들이 가장 많

이 사용하는 의료 정보원이었으며, 또한 가장 신뢰성 있는 의료

정보원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본 연구에서 환자들이 보건의료전

문인을 제외한 다른 의약품 정보원을 선호하는 이유는 모두 신

뢰성 보다는 사용하기 쉽기 때문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으며,

특히 인터넷은 84.8%가 사용하기 쉽기 때문에 선호한다고 응답

하였다.

본 연구 결과의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설문 대상이 서

울시에 위치한 지역약국 방문 성인들로 한정되어 있다. 따라서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다른 지역에 위치한

약국 방문 성인들도 포함한 표본으로 광범위한 연구가 이루어져

야 할 것이다. 둘째, 의약품 정보의 항목별 취득 여부를 조사하

였지만 취득한 정보가 정확한 정보인지에 대한 조사는 하지 못

하였다. 이는 향후 추가적인 연구가 시행되어야 한다. 셋째, 환

자들이 의약품 정보원으로 사용한 인터넷은 환자에 따라 일반적

인터넷 검색 홈페이지를 의미할 수도 있고 전문적 의약품 정보

제공 홈페이지를 의미할 수도 있는데 본 연구는 이를 구분하지

않았다.

환자의 적절한 의약품 정보 취득은 의약품 복약 순응도를 향

상시키고 궁극적으로 약물요법 결과를 향상시킨다.4-7) 본 연구는

국내 환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의약품 정보원의 종류와 각 의약

품 정보원으로부터 적절한 정보 취득 여부 및 선호하는 의약품

정보원과 그 이유를 파악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향후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 환자들에게 보다 유용하고 신뢰성 있는 의약품 정

보 제공 방안을 마련한다면 궁극적으로 환자의 약물요법 결과 향

상에 크게 기여하리라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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